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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낙관성, 감성지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이하나
한중대학교 간호학과   

The influencing factors of Optimism and Emotional Intelligence on 
Depression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Ha-na Lee
Department of Nursing, Hanzho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낙관성, 감성지능 및 우울정도를 확인하고, 우울에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으며 
서술적 조사연구로 설계되었다. 자료수집은 D시와 S시의 2개의 대학교에서 2016년 4월 8일에서 30일까지 수집되었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166명의 대학생들이 참여하였으며, 참여자들은 자가설문지를 통해 낙관성, 감성지능 및 우울정도를 작성하였
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Pearson 상관계수,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 대학생의 낙관성 평균점수는 3.67±0.51, 그 중 간호대학생의 낙관성 평균점수는 3.66±0.49, 일반대학생의 낙관성 
평균점수는 3.69±0.55, 대학생의 감성지능 평균 점수는 3.56±0.49, 그 중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평균점수는 3.53±0.49, 일반
대학생의 감성지능 평균점수는 3.60±0.51, 대학생의 우울 평균점수는 8.28±7.48, 그 중 간호대학생의 우울 평균점수는 
10.97±7.65, 일반대학생의 우울 평균점수는 5.50±5.54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의 대학생의 낙관성과 감성지능은 우울과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강한 상관관계 정도는 간호대학생이 일반대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낙관성과 
감성지능은 우울에 영향력 있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도도 간호대학생이 일반대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
났다. 결론적으로, 대학생은 물론 간호대학생의 우울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낙관성과 감성지능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이 요구
됨을 확인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quantified optimism, emotional intelligence, and depression levels, and explored potential key 
factors affecting the depression level in undergraduate students. We performed a survey targeting undergraduate 
students in two Universities at D city and S city, between April 8th and 30th of 2016. After receiving informed 
consent, a total of 166 university students were recruited. They were asked to fill in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about optimism, emotional-intelligence, and depression. The data were analyzed through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IBM SPSS version 22.0. The data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 mean score for optimism was 3.67±0.51, 3.66±0.49, and 3.69±0.55 for overall undergraduate 
students,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and undergraduate non-nursing students, respectively. Moreover, the mean
score of emotional intelligence was 3.56±0.49, 3.53±0.49, and 3.60±0.51, respectively. In addition, the mean score
of depression was 8.28±7.48, 10.97±7.65, and 5.50±5.54, respectively. It was revealed that a strong negative 
correlation exists among optimism, emotional intelligence, and depression. This correlation was stronger for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than undergraduate non-nursing students. Optimism and emotional intelligence were
key factors influencing depression. The degree of this influence was higher for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than 
undergraduate non-nursing students. In conclusion, a program that empowers optimism and emotional intelligence is
necessary to manage depression for undergraduat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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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은 청소년 후기 또는 성인 초기에 해당하며 중

ㆍ고등학교 때까지는 통제적인 생활을 하다 갑작스럽게 

자율성과 책임감, 의무를 부여받게 되면서 자아정체감의 
혼란과 갈등상황을 경험하게 된다[1]. Greenberg 등[2]
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진학한다는 것은 극적인 생활

변화로 학점, 과목선택, 사랑과 성, 친구사귀기, 적응의 
문제 등에서 갈등과 심리적 부담을 어느 시기 보다 많이 
경험하며, 직업선택, 배우자 선택 등 미래에 대한 부담도 
크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의 발
달 위기적 특성과 부담감이 정신건강에 대한 위협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2009년 한 대학에서 13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2%(572명)의 대학생들이 우울한 감정을 경험했
다고 대답했으며 6%(81명)는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
고 답하였다[3]. 
대학생이 경험하는 우울은 성인기까지 지속될 가능성

이 높으며 심해지면 일상생활의 곤란을 야기하거나 자살

로 이어질 수 있고,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스마트폰 
중독, 인터넷 중독, 알코올 남용, 흡연과도 관련되기 때
문에 이시기의 우울은 심각성과 중요성을 보여준다[4]. 
낙관성이란 앞으로 발생할 상황이나 결과에 대해 긍

정적이거나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기대, 미래에 대해 긍
정적인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삶을 영위하는 태도를 의

미한다[5]. 낙관성의 수준이 높으면 심리적 고통이 완화
되거나 정신건강 수준이 높았으며, 낙관성 수준이 높은 
개인은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졌을 때 더 좋은 성과를 내

는 것으로 밝혀졌다[6]. 즉, 낙관성은 스트레스에 효과적
인 대처방식을 사용 하게 되어 심리적 및 신체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5]. 
낙관성과 우울관련 선행연구들을 보면 성인초기 스트

레스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낙관성의 조절효과가 나타났

으며[7], 청소년의 스트레스 생활사건과 심리적 및 신체
적 적응 관계에서도 낙관성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6,8,9]. 이외에도 낙관성은 낮은 우울과 좋은 신체적 정
신적 건강상태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11].
감성지능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성향 중 긍

정적 감정 성향을 말한다[12]. 자기 자신은 물론 다른 사

람들의 감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감성을 활용
하고 조절할 줄 아는 능력으로 특징지어 지며 최근에는 

스트레스로 인해 나타나는 감정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

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12]. 선행연구에서는 감성지
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스트레스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

하고, 바람직한 방향의 대처행동을 보인다고 하였고[13], 
감성지능이 낮은 사람일수록 정서적으로 갈등을 일으키

며 스트레스 지각 정도가 높고 사회생활에서도 적응이 

어렵다고 하였다[14].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감성지능
을 본 선행연구들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실정이나, 감
성지능이 높은 경우 자신의 상황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정신적 문제 정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15]. 즉, 감성
지능은 스트레스를 잘 조절하여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요

소로 작용됨을 알 수 있다.
대학생은 우울과 같은 다양한 정신건강상의 어려움들

을 겪고 있다. 또한 학과별 대학생의 정신건강 문제들은 
각각의 특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대
학생의 우울 관련 영향요인들과 대학생을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으로 나누어 학과 별 우울 관련 특성을 살펴

본 예정이다. 그동안의 우울 관련 선행연구는 일반대학
생 또는 간호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우울의 관련성을 살펴

본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16,17],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낙관성, 감성지능과 관련된 연구는 찾아보기 어
렵다. 
따라서 대학생의 정신건강정도를 평가하는 우울이 어

느 정도 인지를 살펴보고, 최근 대두 되고 있는 개념으로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낙관성과 감성지

능이 대학생의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간호대
학생과 일반대학생 별 낙관성과 감성지능이 우울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즉, 본 연구는 대학생의 낙관성, 감성지능 및 우울의 

정도를 확인하고 낙관성, 감성지능 및 우울의 상관관계, 
우울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파악하여 대학생의 정신

건강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우울 관리를 증진시킬 수 있

는 중재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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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낙관성, 감성지능 및 우울 정도를 확인한다.
∙대상자의 낙관성, 감성지능 및 우울간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대상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낙관성, 감성지능 및 우울의 정도
와 낙관성, 감성지능 및 우울의 상관관계,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기위한 조사 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K도 S시와 D시에 소재하는 2개 대학교에 
재학 중 인 4년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G*power 
3.1.4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정할 때, 다중회귀
(Multiple Regression) 분석을 위해 유의수준 .05, 검정
력과 효과크기는 대학생의 우울을 비교한 선행연구[18]
에 의해 검정력 0.95, 효과크기 0.3, Number of 
predictors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감성지능과 
낙관성을 설정하여 2를 기준으로 제시하였고, 그 결과 
최소 표본크기는 52명으로 산출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
자 수는 전체 대학생 175명에게 배포한 설문지 중에 기
록이 미비한 자료 9부를 제외한 166명이며, 그 중 간호
대학생 113명과 일반대학생 53명이다. 이는 각 대상자
군의 최소 표본크기인 52명을 모두 충족하였다.

2.3 연구 도구 

연구도구는 일반적 특성(대상자의 성별, 연령, 학과)
을 물어보는 문항과, 낙관성, 감성지능 및 우울을 물어보
는 문항으로 구성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1) 낙관성 

본 연구에서는 낙관성을 측정하기 위해 Roh[19]가 개
발한 낙관성 도구를 사용하였다. 
낙관성 도구는 삶에 대한 긍정적 기대 4문항, 삶에 대

한 긍정적 인식과 대처 7문항, 관계에 대한 낙관성 7문
항, 성취에 대한 낙관성 7문항의 하위영역으로 총 25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기준은 5점 Likert척도로 1
점 ‘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 수록 낙관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Roh[19]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93나타났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92로 타나
났다. 

2) 감성지능 

본 연구에서는 감성지능을 측정하기 위해 Wong과 
Law[12]가 개발한 Wong & Law Emotional Intelligence 
Scale(WLEIS)도구를 Hwang[20]이 번안한 도구로 사용
하였다. 감성지능 도구는 자기감성이해 4문항, 타인감성
이해 4문항, 감성조절 4문항, 감성활용 4문항의 하위영
역으로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기준은 5점 
Likert척도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
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감성지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Hwang[20]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 
=.87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의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86으로 타나났다. 

 
3) 우울 

본 연구에서는 우울을 측정하기 위하여 Beck[21]이 
개발한 우울척도 (BDI: Beck Depression Inventory, 
Beck)를 Lee와 Song[22]이 표준화한 한국판 Beck 우울
척도로 사용하였다. BDI척도는 우울의 인지적 8문항, 정
서적 7문항, 생리적 6문항의 하위영역으로 총 21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기준은 4점 Likert척도로 최저 0
점에서 최고 63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Lee와 Song[22]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 =.84이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도구의 신뢰
도는 Cronbach’s a =.88이었다.

2.4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소속된 학교의 윤리심의위원회

(IRB:2016-03-009-001)의 승인을 받은 후 자료 조사를 
시작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6년 4월 8일부터 4월 
30일까지였으며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 연구 참여자의 
권리에 대해 연구자가 직접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참여

를 원한 학생들에게 본 연구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동의

서와 설문지를 나누어 주었다. 연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에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불이익이 없으
며 자료는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됨을 구두와 서면을 통

해 알렸다. 설문지 작성에는 약 10분-15분 정도 소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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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All 
students
(n=166)

Nursing 
students
(n=113)

Other 
majors
(n=53)

n % n % n %

Gender
Male 70 42.1 36 31.8 34 58.4

Female 96 57.8 77 68.1 19 35.8

Age

≤20 107 64.5 81 71.6 26 49.0
21-22 44 26.5 22 19.4 22 41.5

≥23 15 9.0 10 8.8 5 9.4

Religion

Christian 36 21.6 27 23.8 9 16.9

Catholic 10 6.0 8 7.0 2 3.7

Buddhist 8 4.8 7 6.1 1 1.8

None 109 65.6 69 61.0 40 75.4

Ect 3 1.8 2 1.7 1 1.8

었으며, 이후 참여자의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 식별정보로 암호화하였다. 최종적으로 총 175
부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집된 자료 중 부적절한 응답

을 한 자료를 제외하고 총 166명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2.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 21.0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 석하

였다. 
∙대상자의 낙관성, 감성지능 및 우울은 평균과 표준
편차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낙관성, 감성지능 및 우울의 관계  정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 였다.
∙대상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Multip le 

Linear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로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대학생 166명으로 그 중 간호대
학생은 113명(67.2%), 일반대학생은 53명(31.5%)이었
다. 성별은 남자 70명(42.1%), 여자 96명(57.8%)으로 나
타났다.
연령은 20세 이하가 107명(64.5%), 21∼22세가 44명

(26.5%), 23세 이상이 9명(10%)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무교 109명(65.6%), 기독교 36명(21.6%), 천

주교 10명(6.0%), 불교 8명(4.8%), 기타 3명(1.8%)의 순
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66)

 

3.2 낙관성, 감성지능 및 우울 

대상자의 낙관성, 감성지능 및 우울 정도는 다음과 같
다(Table 2). 한편, 본 연구는 전체 대학생을 간호대학생
과 일반대학생으로 나누어 낙관성, 감성지능 및 우울을 
분석해 보았다. 
대학생 전체의 낙관성 평균은 3.67±0.51로 나타났으

며, 그중 간호대학생의 낙관성 평균은 3.66±0.49, 일반대
학생의 낙관성 평균은 3.69±0.55로 나타났다. 낙관성의 
하위영역으로는 삶에 대한 긍정적 기대에서 대학생 전체

는 3.73±0.64, 그중 간호대학생은 3.82±0.62, 일반대학
생은 3.64±0.68,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대처에서 대
학생 전체는 3.57±0.59 그중 간호대학생은 3.50±0.59, 
일반대학생은 3.65±0.60, 관계에 대한 낙관성에서 대학
생 전체는 3.82±0.62, 그 중, 간호대학생은 3.78±0.60, 
일반대학생은 3.87±0.66, 성취에 대한 낙관성에서 대학
생 전체는 3.63±0.58 그중 간호대학생은 3.59±0.55, 일
반대학생은 3.67±0.64로 나타났다. 
대학생 전체의 감성지능 평균은 3.56±0.49로 나타났

으며, 그 중 간호대학생은 3.53±0.49, 일반대학생은 
3.60±0.51로 나타났다. 감성지능의 하위영역으로는 자기
감성이해에서 대학생 전체는 3.71±0.60, 그중 간호대학
생은 3.67±0.62, 일반대학생은 3.75±0.56, 타인감성이해
에서 대학생 전체는 3.75±0.62, 그중 간호대학생은 
3.76±0.65, 일반대학생은 3.75±0.58, 감성조절에서 대학
생 전체는 3.39±0.77, 그중 간호대학생은 3.31±0.73, 일
반대학생은 3.47±0.85, 감성활용에서 대학생 전체는 
3.40±0.62, 그중 간호대학생은 3.40±0.60, 일반대학생은 
3.41±0.68로 나타났다. 
대학생 전체의 우울 평균은 8.28±7.48로 나타났으며, 

그중 간호대학생은 10.97±7.65, 일반대학생은 5.59±5.54
로 나타났다. 우울의 하위영역으로는 인지적 영역에서 
대학생 전체는 3.08±3.41, 그중 간호대학생은 3.96±3.49, 
일반대학생은 2.20±2.91, 정서적 영역에서 대학생 전체
는 2.97±2.85 그중 간호대학생은 3.98±2.90, 일반대학생은 
1.96±2.11, 생리적 영역에서 대학생 전체는 2.2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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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Range
All students

(n=166)
(Mean±SD)

Nursing students
(n=113)

(Mean±SD)

Other majors
(n=53)

(Mean±SD)

Optimism 1-5 3.67±0.51 3.66±0.49 3.69±0.55

 Positive expectations for life 1-5 3.73±0.64 3.82±0.62 3.64±0.68

 Positive perception of life and Coping 1-5 3.57±0.59 3.50±0.59 3.65±0.60

 Optimism about the relationship 1-5 3.82±0.62 3.78±0.60 3.87±0.66

 Optimism about the achievements 1-5 3.63±0.58 3.59±0.55 3.67±0.64

Emotional Intelligence 1-5 3.56±0.49 3.53±0.49 3.60±0.51

 self-emotional appraisal 1-5 3.71±0.60 3.67±0.62 3.75±0.56

 others' emotional appraisal 1-5 3.75±0.62 3.76±0.65 3.75±0.58

 regulator of emotional 1-5 3.39±0.77 3.31±0.73 3.47±0.85

 use of emotional 1-5 3.40±0.62 3.40±0.60 3.41±0.68

Depression 0-63 8.28±7.48 10.97±7.65 5.59±5.54

 Cognitive 0-24 3.08±3.41 3.96±3.49 2.20±2.91

 Emotional 0-21 2.97±2.85 3.98±2.90 1.96±2.11

 Physiologically 0-18 2.22±2.32 3.02±2.48 1.43±1.46

Table 2. Difference Major Variables                                                             (N=166) 

 All students(n=166) Nursing students(n=113) Other majors(n=53)

Optimism Emotional
Intelligence Optimism Emotional

Intelligence Optimism Emotional
Intelligence

Emotional
Intelligence

.740**

(<.001)
.765**

(<.001)
.671**

(<.001)

Depression -.571**

(<.001)
-.398**

(<.001)
-.675**

(<.001)
-.631**

(<.001)
-.584**

(<.001)
-.324**

(<.001)

Table 3. Correlation among Pooled Variables                                                     (N=166)

그중 간호대학생은 3.02±2.48, 일반대학생은 1.43±1.46
로 나타났다. 

3.3 낙관성, 감성지능 및 우울 간 상관관계

본 연구는 낙관성, 감성지능 및 우울간의 상관관계를 
제시하였다. 또한 전체 대학생을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
생으로 나누어 낙관성, 감성지능 및 우울의 상관관계를 
보았다(Table 3). 전체 대학생은 낙관성과 감성지능에서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r=.740, p<.001), 낙관성
과 우울(r=--.571, p<.001), 감성지능과 우울(r=-.398, 
p<.001)에서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전체 대학생 중 간호대학생의 경우는 낙관성과 감성

지능에서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r=.765, p<.001), 
낙관성과 우울 (r=-.675, p<.001), 감성지능과 우울
(r=-.631, p<.001)에서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일
반대학생의 경우도 낙관성과 감성지능에서 양의 상관관

계를 보였고(r=.671, p<.001), 낙관성과 우울 (r=-.584, 
p<.001), 감성지능과 우울(r=-.324, p<.001)에서 음의 상
관관계를 보였다. 한편 낙관성, 감성지능 및 우울의 상관
관계는 간호대학생에서 가장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3.4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는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

해 낙관성, 감성지능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또한 전체 대학생을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
으로 나누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제시하였다.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하기 위하여 

다중공선성과 잔차, 특이값을 진단하였다.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한 결과 분산팽창인자

(VIF)는 대학생 전체의 경우는 2.210, 그 중 간호대학생
은 2.869, 일반대학생은 2.368로 기준치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잔차의 독립성 여부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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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students(n=166) Nursing students(n=113) Other majors(n=53)

Influence 
factor B β t VIF Influence 

factor B β t VIF Influence 
factor B β t VIF

Optimism -4.424 -.610 -3.385** 2.210 Optimism -10.343 -.661 -6.191** 2.869 Optimism -4.815 -.492 -2.654* 2.368

Emotional
Intelligence -3.012 -.326 -3.398* 2.210 Emotional

Intelligence -9.263 -.432 -4.412* 2.869 Emotional
Intelligence -3.156 -.325 -2.522* 2.368

 R2=.327, p<.001 R2=.693, p<.001 R2=.432, p<.001

*p<.05, **p<.01, VIF: Variation Inflation Factor

Table 4. Factors Affecting Nursing Depression between                                           (N=166)

인하기 위해 Durvin-watson 검증을 진단하였다. 잔차분
석결과 Durvin-watson 검증치가 대학생 전체의 경우 
1.815, 간호대학생은 2.083, 일반대학생은 2.138로 2에 
가까워 잔차의 독립성이 충족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회귀식의 가정이 모두 충족되어 회귀분석결과는 신뢰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분석결과 대학생 전체의 
경우 낙관성, 감성지능이 우울을 설명하는 설명변량은 
약32.7%(F=59.24,p<.001)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대학
생 중 간호대학생의 경우 낙관성, 감성지능이 우울을 설
명하는 설명변량은 약 69.0%(F=23.52,p<.001), 일반대
학생의 경우 낙관성, 감성지능이 우울을 설명하는 설명
변량은 약 43.2%(F=22.32,p<.001)로 낙관성, 감성지능
이 우울의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는 설명변량은 간호대

학생이 일반대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Table 4).

4.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낙관성, 감성지능 및 우울 정도를 
확인한 후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및 우울에 영향을 미치

는 변수를 분석하였다. 또한 전체 대학생을 간호대학생
과 일반대학생으로 나누어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낙관성, 감성지능 및 우울 정도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우울에 의미 있는 변수들에 대한 
중재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측면에

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대학생의 낙관성 평균 점수는 3.67±0.51로 나타났으며, 

그 중 간호대학생은 3.66±0.49, 일반대학생은 3.69±0.55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Lee[23]의 연구에서 일반대
학생의 낙관성 평균 점수가 3.67±0.52로 나타난 결과와, 
Park, Choi와 Kim[24]의 연구에서 일반대학생의 낙관성 

평균 점수가 3.67±0.63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다. 
본 연구는 전체 대학생을 간호대학생, 일반대학생으

로 나누어 낙관성을 살펴보았는데, 이 때, 주목할만한 점
은 낙관성의 하부요인인 삶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간호

대학생은 가장 높게, 일반대학생은 가장 낮게 인식했다
는 점이다. 이는 Lee[23]의 연구에서 일반대학생은 삶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가장 낮게 인식한다고 나타난 결과

와 유사하였다. 
간호대학생의 경우, 대다수의 학생들은 졸업 후 바로 

취업이 되는 것에 비해, 일반대학생은 졸업 후 바로 취업
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진로와 취업에 대한 불안감으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즉, 일반대학생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가 낮음을 알 수 있으며, 학교 및 가
정에서는 일반대학생들에게 자신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상담 및 취업 
관련 지원을 마련해 줘야 할 것이다. 
한편, 요즘의 간호계는 성공적인 대인관계 형성 및 환

자와 다른 의료팀과의 협력을 위해 감성지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14]. 이에 본 연구도 대학생의 감성지능
을 살펴보았다. 
대학생의 감성지능 평균 점수는 3.56±0.49로 나타났

으며, 그 중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평균 점수는 
3.53±0.49, 일반대학생의 감성지능 평균 점수는 
3.60±0.51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Lee와 Gu[25]의 
연구에서 3년제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평균 점수가 
3.39로 나타난 결과보다는 좀 더 높은 결과였다. 본 연구
의 경우 4년제 대학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Lee
와 Gu[25]의 연구와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단지 
학제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으므로, 추후 감성
지능을 다룬 반복 연구를 통해 좀 더 많은 근거를 확보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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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지능의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본 연구의 대학생
들은 타인감성이해와 자기감성이해의 점수는 대체로 높

았으나, 감성활용이나 감성조절의 점수는 비교적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대학생들이 자신과 타인의 
감성은 비교적 잘 이해하나, 자신의 감정을 조직하고 활
용하거나, 충동적인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은 부족함을 
반영하는 결과로 생각된다. 따라서 대학생들에게는 자신
의 감정을 통제하거나, 활용하도록 훈련하는 교육프로그
램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대학생을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 

별로 나누어 감성지능의 하위영역을 살펴보았는데, 이 
때 간호대학생들은 타인감성이해에 가장 높은 점수를 보

였다. 이러한 결과는 Lee와 Gu[25]의 연구에서 간호대
학생의 감성지능 하위영역 중 타인감성이해가 가장 높게 

나타난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타인감성이해는 다른 사
람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간
호대학생의 경우 보건의사소통, 인간행동의 이해와 같은 
인문사회 교과목을 배우게 되면서, 타인의 행동으로부터 
그들의 감정을 파악하거나 타인의 미묘한 감정을 관찰하

는 데에 민감해져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대학생의 우울 점수 평균은 8.28±7.48로, 그 중 간호

대학생은 10.97±7.65, 일반대학생은 5.59±5.54로 나타
났으며, 간호대학생이 일반대학생보다 우울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의 하위영역인 인지적, 
정서적, 생리적 영역 모두에서도 일반대학생에 비해 간
호대학생의 우울점수가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
대학생이 일반대학생에 비해 우울 정도가 높게 나타났던 

Cha와 Lee[18], Por, Barriball, Fitzpatrick와 Roberts[26]의 
연구들과 유사한 결과이다. 

Beck[21]의 우울척도는 0-9점까지를 우울하지 않은 
상태, 10-15점까지를 경한 우울이 있는 상태로 분류하였
으며, 우울 분할점을 10점으로 본다. 본 연구의 간호대
학생 우울점수는 Beck[21]의 우울척도의 우울 분할점 
10점보다 높게 나타나 경미한 정도의 우울이 있는 것으
로 보이며, 일반대학생의 우울점수는 Beck[21]의 우울척
도의 기준으로 우울하지 않은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이
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우울정도를 측정하여 경미한 

정도의 우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Yu, Song과 Kim[27]
의 연구와 유사하였다. 간호대학생은 경한 우울정도로, 
우울 정도가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로 나타나지는 않았

다. 그러나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임상실습을 통한 실

무현장의 조기 노출, 간호사 국가고시 준비 등의 여러 요
소들이 우울의 심각성을 가속화시킬 수 있으므로[27] 경
한 우울에서부터 주의 깊은 예방 및 관리 전략의 모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낙관성, 감성지능 및 우울의 상관관계를 살

펴보았다. 그 결과 낙관성과 우울, 감성지능과 우울은 음
의 상관관계가, 낙관성과 감성지능은 양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하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낙관성, 감성지능 및 우울의 상관관계를 살펴볼 

때 의미가 있다고 본 것은, 간호대학생이 일반대학생에 
비해 낙관성, 감성지능 및 우울 간에 강한 상관관계를 나
타낸 부분이였다. 이는 긍정적이거나 희망적으로 생각하
는 낙관성을 높이기 위한 훈련[5], 자기 자신과 다른 사
람들의 감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감성을 활용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감성지능을 높이기 위한 

훈련이[12] 간호대학생의 우울을 관리하는데 구체적이
며 효율적인 방법임을 제시하는 결과이다. 
다중회귀분석에서도 대학생 우울의 영향력 있는 예측

변수로 낙관성과 감성지능이 검증되었다. 특히, 간호대
학생의 경우, 낙관성과 감성지능이 우울에 영향을 미친
다고 설명하는 설명변량은 일반대학생보다 높게 나타났

는데, 이 또한 간호대학생의 우울을 감소시키는데 낙관
성과 감성지능이 효과적인 선행변수임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본 연구는 낙관성, 감성지능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

이 우울을 관리하는데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특히, 간호
대학생에게는 낙관성, 감성지능과 같은 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우울을 관리하는 인지요법 우울관리 프로그

램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낙관성, 감성지능 및 우

울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을 본 연

구, 감성지능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본 연구, 낙관성과 
심리적 안녕감을 본 연구들이 있으나[15,23.28], 아직까
지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실증적인 자료 구축
을 위해 대학생의 낙관성, 감성지능 및 우울과 관련된 연
구가 추후 많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K도 D시와 C시 소재 4년제 대학에 재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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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낙관성, 감성지능 및 우울을 확인
하였으며, 전체 대학생을 간호대학생, 일반대학생으로 
나누어 낙관성, 감성지능 및 우울을 확인해 보았다. 본 
연구 결과 대학생의 우울 평균 점수는 8.28±7.48로 나타
났으며, 전체 대학생을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으로 나
누었을 때, 간호대학생이 일반대학생보다 우울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의 하위영역인 인지
적, 정서적, 생리적 영역 모두에서도 간호대학생이 일반
대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의 대학생들은 낙관성과 우울, 감성지능

과 우울은 음의 상관관계가, 낙관성과 감성지능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본 연구의 간
호대학생은 일반대학생보다 낙관성, 감성지능 및 우울간
에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우울의 예측변수로 낙관성
과 감성지능을 설명하는 설명변량도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들은 물론 간호대학생의 우울을 감소시키

기 위해 낙관성과 감성지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

램이 좋을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두 
개 학교의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수행되었기에 연구결과

를 일반화시키기에 제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에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학군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대학생의 우울을 감소시
키기 위한 지속적인 탐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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